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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사의 수면의 질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련성

김지훈
가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Sleep and Job Stress among 
Occupational Therapists

Ji-Hoon Kim
Division of occupational therapy, Kay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수면의 질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작업치료
사의 수면의 질에 관련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나아가 수면의 질 향상을 통하여 직무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2022년 6월 27일부터 동년 7월 30일까지 전국에서 병원 등의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 194명을 대상으로 수면의 질 측정도구와 단축형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수면의 질과 직
무스트레스를 각각 평가하였다. 수집된 연구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치료사의 수면의 질은 평균 2.03±.22로 낮은 편이었다. 둘째, 작업치료사의 
수면의 질은 직무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수면의 질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수면의 질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작업치료사의 수면의 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면의 질이 직무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하나의 준거로
고려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quality of sleep and job stress 
among occupational therapists. The study provides basic data related to the quality of sleep of 
occupational therapists and suggests ways to reduce job stress through sleep quality improvement. From
June 27 to July 30, 2022, the quality of sleep and job stress were assessed through the sleep quality scale
and KOSS-SF, respectively. The subjects included 194 occupational therapists working in hospitals and 
other institutions across the country.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using SPSS 21.0. Our results determined that the average quality of sleep
was low, averaging 2.03±.22, and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job stress. These results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sleep and job stress. Based on the data obtained,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enhanced quality of sleep should be considered a criterion for reducing job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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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노인인구 및 장애인구의 증가와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 향상 등에 따라 작업치료에 대한 수요는 계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작업치료사는 의료 및 사
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 작업치료사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를 가진 
모든 연령의 사람을 대상으로 일상생활활동, 일, 여가활
동 등 일상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기능 및 발달 수
준을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의미있는 활동을 통하
여 치료하는 보건의료 전문가이다[2]. 이러한 작업치료사
는 재활치료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함께 수준 높은 치료
기술을 통한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
신적 긴장이 높다[3]. 또한 업무 특성상 팀 접근을 위한 
영역 간 의사소통, 팀워크, 치료 서비스의 대상인 환자와
의 지속적인 접촉과 의사소통이 필요하기에, 이러한 직
무 특성에 따른 다양한 건강 문제에 노출되어있다[4]. 

다양한 건강 문제 중 하나는 수면의 질 감소이다. 인
간의 삶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면은 생리적, 정신적 항
상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이다[5]. 충분한 수면은 
신체적, 정신적 피로 및 에너지를 충전시켜 최상의 기능
을 발휘하게 하지만, 불충분한 수면은 졸음, 피로, 집중
력과 기억력 감소, 긴장 등을 초래하여 일상생활 영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6]. 수면의 질적 지표인 
수면의 질은 수면의 좋고 나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면의 양 뿐이 아니라 수면 중 깬 횟수, 수면의 깊이, 수
면잠복기, 수면 유지의 어려움 정도와 일상생활 등의 영
향을 받으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되어 있다
[5]. 따라서 작업치료사의 수면의 질이 감소될 경우 업무 
수행의 효율을 저하시키며 궁극적으로 재활치료의 질적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에, 작업치료사의 수면의 질에 대
한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건강 문제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작업치료사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하루 치료 환자 수, 긴 근무시간, 치료 외 업무량, 
후생복지, 휴가 등 근로 조건들이 열악하여 직무스트레
스가 높은 편이다[4]. 직무스트레스는 업무상 요구되는 
사항이 능력이나 자원,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으로서, 개인이 상황이나 환
경을 조절할 수 없을 때, 일의 요구도가 높고 통제력이 
낮을 때 발생한다[7]. 적절한 직무스트레스는 심신 활동
의 촉진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동기유발을 유도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8], 과도한 스트레스는 역기능을 초래하여 육체적, 정신

적 건강을 위협한다. 이러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수면 문제의 발생 증가와[9] 함께 수면의 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10]. 따라서, 작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감소와 함께 수면의 질 증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수면의 질과 직무스트레스는 높은 상관성을 
보이지만. 관련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교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직종
별로, 119구급대원[11]과 응급의료종사자[12]의 수면의 
질은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는 수면과 관련된 문제 발생과 
수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13-15]. 또한 노인요양병원 근무자들의 수면의 질과 직
무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16] 
전공의의 수면의 질과 직무스트레스는 음의 연관성을 보
고하였다[17]. 하지만 수면의 질은 교대 근무 여부만이 
아니라 연령, 성, 음식,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10]. 이에 치과위생사
[18], 중년 남성 근로자[10], 노인여성[19] 등 교대 근무
자가 아닌 비교대 직업군 및 일반 연령층을 대상으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선행 연구를 살펴본 바와 같
이 비교대 보건의료전문직 중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을 뿐이다. 더욱이 작업치료사의 경
우 타 보건의료전문직과 달리 환자와 오랜시간 동안 대면
하며 장기간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특성상 직
무스트레스가 높지만[3],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작업
치료사를 대상으로 수면의 질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또한 작업치료사는 수면이 휴식과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작업치료사는 좋은 수면과 휴식을 제공하
여 환자들의 낮 동안의 자기관리, 일, 여가 등 다양한 형
태의 활동을 지지하는 전문가이지만[20], 정작 작업치료
사의 수면의 질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수면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수면의 
질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작업치료사의 수면의 질에 관련된 기초자
료와 중요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직무스트레스를 감소하
기 위한 준거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본론

2.1 연구기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2년 6월 27일부터 동년 7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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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소재한 병원 등의 기관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
고 있는 대상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으로는 첫째, 대한작업치
료사협회에 작업치료사로 등록되어 있는 자, 둘째, 연구 
기간 동안 작업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셋째, 본 연
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자이
다. 자료 수집은 전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서울·경기, 부산·경남, 대구·
경북 및 기타 지역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유선 연락을 통하여,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를 득하였다. 이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200명
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중 응답 
내용이 일부 누락된 6명을 제외한 194부(97.0%)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로, 최소 표본은 
중간 효과 크기(f2)=0.15, 유의수준(α)=.05, 검정력(1-
β)=.95로 지정하여 총 153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 수는 분석을 위해 충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연구도구
2.2.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유무, 최종학력, 근무

지역, 근무기관, 임상경력 등 7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2.2 수면의 질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사의 수면의 질을 평가하기 위

하여 [21]의 연구에서 개발한 수면의 질 측정도구를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주간 기능장애 12개 문항, 수면 후 회
복 4개 문항, 잠들기 어려움 4개 문항, 일어나기 어려움 
3개 문항, 수면 만족도 3개 문항, 수면 유지의 어려움 2
개 문항 등 총 6가지의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10].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 0점부터 ‘거의 항상 그렇다’ 
3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
고 84점까지이다. 부정 문항인 수면 후 회복 4문항과 수
면 만족도 3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수면의 질이 낮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 
a 값은 .92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 a 값은 .91이다.

2.2.3 단축형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하

기 위하여 [22]의 연구에서 개발한 단축형 한국인 직무스
트레스 측정도구(KOSS-SF)를 사용하였다. 본 평가도구

는 직무 요구, 직무 자율성, 대인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 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 문화 등 7개 항목, 총 24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항목의 점수는 4점 리커
트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
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며, 
부정형 문항의 경우 역환산 처리하였다. [22]의 연구에서 
Cronbach a 값은 .7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a 
값은 .83이었다.

2.3 자료수집 
본 연구는 실시 전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으

로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는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순수 연구 목적으로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자료
는 보관기간이 지난 이후 모든 연구 자료는 파기할 것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화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동의를 받아 실시를 하여, 연구 대
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장하였다. 

2.4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일

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작업치료사의 
수면의 질과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
출하였다. 작업치료사의 수면의 질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상관성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
계학적 유의수준 a 값은 .05이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194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성별은 남자 59명(30.4%), 여자 135명(69.6%)이었다. 
연령은 20대 98명(50.5%), 30대 85명(43.8%), 40대 이상 
11명(5.7%)이었다. 최종학력은 전문대학교 졸업 82명
(42.3.%), 대학교 졸업 95명(49.0%), 대학원 이상 17명
(8.8%)이었으며, 근무 지역은 서울·경기 25명(12.9%), 부
산·경남 63명(32.5%), 대구·경북 83명(42.8%), 기타 23명
(11.8%)이었다. 근무기관은 대학·종합병원 15명(7.7%), 재
활·요양병원 121명(62.4%), 아동센터 41명(21.2%), 기타 
17명(8.8%)이었다. 근무형태는 정규직 173명(89.2%), 비정
규직 21명(10.%8)이었으며, 임상경력은 1~5년 94명(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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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Q2 Q3 Q4 Q5 Q6 Job stress
Q1 1
Q2 .209** 1
Q3 .305** .148* 1
Q4 .213** .189** .152* 1
Q5 .338** .321** .153* .174* 1
Q6 .276** .256** .153* .198** .181* 1

Job stress .369** .249** .471** .152* .350** .256** 1
*p<.05, **p<.01, Q1: Day time dysfunction, Q2: Restoration, Q3: Difficulty of falling asleep, Q4: Difficulty of awakening, Q5: 
Satisfaction, Q6: Difficulty of maintaining sleep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ub-factors of quality of sleep and job stress

6~10년 74명(38.1%), 11년 이상 26명(13.4%)이었다.

Characteristics Category N %

Gender Male 59 30.4
Female 135 69.6

Age(year)
20~29 98 50.5
30∼39 85 43.8
40≤ 11 5.7

Educational 
background

College 82 42.3
University 95 49.0
Master≤ 17 8.8

Working areas

Seoul· Gyeonggi 25 12.9
Pusan· Gyeongnam 63 32.5
Daegu ·Gyeongbuk 83 42.8

Ect 23 11.8

The type of 
working agency

University· General hospital 15 7.7
Rehabilitation· Geriatric 

hospital 121 62.4

Child center 41 21.2
The others 17 8.8

Forms of 
employment

Regular work 173 89.2
Contract work 21 10.8

Length of 
work(year)

1~5 94 48.5
6~10 74 38.1
11≤ 26 13.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4)

3.2 연구대상자의 수면의 질과 직무스트레스 정도
연구대상자의 수면의 질과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수면의 질은 평균 
2.03±.22이었으며, 수면의 질 하위 요인별로 주간기능
장애 1.97±.37, 수면 후 회복 2.03±.29, 잠들기 어려
움 2.03±.43, 일어나기 어려움 2.02±.30, 수면 만족도 
2.14±.52, 수면 유지의 어려움 2.03±.31이었다. 

직무스트레스 평균은 2.25±.41이었으며, 하위 요인별
로 직무요구 2.48±.55, 직무 자율성 2.15±.62, 대인관
계 갈등 2.01±.33, 직무 불안정 2.38±.68, 조직 체계 
2.33±.48, 보상 부적절 2.55±.43, 직장 문화 1.85±.60
이었다. 

Variable M±SD
Quality of sleep 2.03±.22

Day time dysfunction 1.97±.37
Restoration 2.03±.29

Difficulty of falling asleep 2.03±.43
Difficulty of awakening 2.02±.30

Satisfaction 2.14±.52
Difficulty of maintaining sleep 2.03±.31

Job stress 2.25±.41
 Job demand 2.48±.55

 Insufficient job control 2.15±.62
 Interpersonal conflict 2.01±.33

 Job insecurity 2.38±.68
 Organizational system 2.33±.48

 Lack of reward 2.55±.43
 Occupational climate 1.85±.60

Table 2. Mean score for quality of sleep and job 
stress participants                       (n=194) 

3.3 수면의 질과 직무스트레스의 상관관계
작업치료사의 수면의 질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r=.542, p<.01)(Table 3). 또한 수면의 질
의 하위 요인들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간 기능장애(r=.369, p<.01), 수면 후 회복
(r=.249, p<.01), 잠들기 어려움(r=.471, p<.01), 일어나
기 어려움(r=.152, p<.05), 수면 만족도(r=.350, p<.01)
와 수면 유지의 어려움(r=.256, p<.01) 등  모든 하위 요
인들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Quality of sleep Job stress

Quality of sleep 1
Job stress .542** 1

**p<.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quality of sleep and 
job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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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수면의 질 정도를 알아보고 
수면의 질과 직무스트레스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실
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수면의 질에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수면의 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며, 본 연
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작업치료사의 수면의 질은 평균 2.03±.22이었
으며, 수면의 질 하위 요인별로 주간기능장애 1.97±.37, 
수면 후 회복 2.03±.29, 잠들기 어려움 2.03±.43, 일
어나기 어려움 2.02±.30, 수면 만족도 2.14±.52, 수면 
유지의 어려움 2.03±.31이었다. 이 결과는 작업치료사
를 대상으로 수면의 질을 평가한 연구가 없으므로, 직접
적인 비교에는 제한이 있다. 하지만 동일한 평가도구를 
적용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Ha 등[23]의 연구에
서 수면의 질 평균이 2.06±.39로 보고한 결과와 비슷한 
수치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Lee[24]
의 연구에서 수면의 질 합이 53.7±11.9로 보고하였으
며, 이는 평균으로 계산하면 본 연구와 비슷한 수치를 확
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년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
행한 Kim과 Park[10]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수면의 질
은 1.72±.41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보다 낮은 점
수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작업치료
사의 수면의 질은 교대 근무자인 간호사, 소방공무원들
과 같은 교대 근무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다고 할 수 있
겠다. 이러한 수면의 질 감소는 피로의 증가, 집중력 저
하, 의지감소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며[23], 이는 궁
극적으로 작업치료사가 작업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
어 질적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작업치료사
의 수면의 질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작업치료사의 수면의 질은 직무스트레스와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또한 하위 요인인 주
간 기능장애(r=.369, p<.01), 수면 후 회복(r=.249, 
p<.01), 잠들기 어려움(r=.471, p<.01), 일어나기 어려
움(r=.152, p<.05), 수면 만족도(r=.350, p<.01)와 수면 
유지의 어려움(r=.256, p<.01) 등  모든 하위 요인들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 역시 작업치료
사를 대상으로 수면의 질을 평가한 연구가 없으므로, 직
접적인 비교에는 제한이 있다. 하지만 간호사를 대상으
로 진행된 Ha 등[23]의 연구에서 수면의 질과 직무스트
레스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
의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Han 등

[25]의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역 상
관관계를 보고하였으며, 이는 동일한 평가도구를 사용하
였지만 해당 연구의 연구자가 해석의 편의상 척도의 순
서를 바꾼 결과로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Kil 등[15]의 연구에도 수면의 질과 직
무스트레스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으며, 본 연
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와 같이 수면의 질이 좋지 않
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교대 근
무자가 아닌 비교대 근무자에게도 상관성이 있다는 점을 
본 연구에서는 시사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교대 근무
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수면의 질 관련 연구를 폭넓게 적
용하여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잠들기 어려움, 
주간 기능장애과 수면 만족도 등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
관성을 제시한 바, 향후 작업치료사의 수면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
를 바탕으로 건강한 수면을 통하여 직무스트레스를 감소
시키는 방안 역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수면의 질을 파악하고, 수면
의 질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이를 통하여 작업치료사의 수면의 질과 직무스트레
스간의 상관성과 그  중요성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지만 본 연구는 제한점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자가 20대 작업치료사가 다수이므로, 결과를 일
반화하기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가 부산·경
남, 대구·경북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가 75.3%로 대부분
이었기에,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 수면의 질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제한이 있다. 넷
째, 작업치료사의 수면의 질에 관련된 연구가 전무하여, 
구체적인 결과 비교에 제한이 있으므로, 향후 이에 관련
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
로, 작업치료사의 수면의 질과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해 주관적인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기
에,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작업치료사의 수면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수면의 질과 직무스트레스간
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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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치료사의 수면의 질에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나아가 수면의 질 향상을 통하여 직무스트레스를 감소하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작업치료사의 수면의 질은 평균 2.03±.22로 낮
은 편이었다. 둘째, 작업치료사의 수면의 질은 직무스트
레스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작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수면의 
질에 관련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의 결
과를 바탕으로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 개발과 관련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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